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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바인시, 저소득층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

어바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

를 제공한다.

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바인시에 거주하거나 어

바인시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, 어바인시 소

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연소득 6만 달러 미

만이어야 한다.

이 서비스는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웨이와 함께 제

공하며 기간은 오는 4월 7일 (매주 수요일 정오~오

후 7시)까지, 장소는 사이르페스 커뮤니티파크 (255 

Visions, Irvine, CA 92620)이다. 

국세청(IRS)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세금보

고 자격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돕는다.

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해

야 한다.

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은 온라인(OCFreeTaxPrep.

com.)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. 

어바인시 홈페이지(cityofirvine.org)를 방문하면 더 

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▶ 예약 및 문의: 888-434-8248

소망소사이어티,
‘의과학자가 알려주는 

코로나 백신’ 
주제 온라인 세미나

영 김 연방하원의원, 
스몰 비즈니스 지원 위한 법안 발의

위안부를 ‘매춘부’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에 “사실 오도, 사과 요구”도

영 김 연방하원의원(공화, 가주 

39지구)이 스몰비즈니스 지원을 

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그랜

트 법안을 발의했다. 

이 법안은 종업원 개인보호장비

(PPE) 지급 및 코로나19 검사 등 

사업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

조금 지급 프로그램 신설을 골자

로 하고 있다.

김 의원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

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시한 

산업 안전지침을 준수하기 위해

서는 PPE 지급, 코로나19 진단검

사 및 안전 교육를 위한 예산 지원

이 필요하며 주정부의 자금 부족

으로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정부 세금 인센티브를 얻

기 어려운 점 들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.

김 의원은“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기 

위해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장 내 안전

조치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.”고 강조했다.

김 의원의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 발의 소식을 접

한 업계 관련자들은 근로자

와 그 가족들의 공중보건과 

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

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.

한편 김 의원은 마크 램지

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

위안부 피해자를‘매춘부’

로 규정하는 논문을 발표한 

것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

통해“램지어 교수의 주장

은 진실이 아니고, 사실을 

오도할 뿐 아니라 역겹다.”

며 사과를 요구했다.

김의원은 자신이“위안부 

피해자 문제를 오랫동안 다

뤄왔다.”면서“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

상처를 주는 내용”이라고 지적했다. 또 그러면서“우

리는 인신매매와 노예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. 이들

의 인격을 손상하면 안 된다.”고 강조했다.

앞서 램지어 교수는 최근‘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

약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‘자

발적 매춘부’로 규정해 파문을 일으켰다.

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마무리’를 비전으로  

‘웰 비잉, 웰 에이징, 웰 다잉’을 캠페인을 전개

하고 있는‘소망소사이어티’(이사장 유분자)가 2

월 17일(수) 오전 10시 30분,‘의과학자가 알려주

는 코로나 백신’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

를 연다.

UC어바인MIND(치매 및 뇌질환연구소) 아시

안 아메리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가 강사로 나

선다. 

신 디렉터는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

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

을 수 있는지, 백신 접종의 중요성 등 코로나 백

신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·응답의 시간도 

가질 예정이다.

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2월 16일(화)까지 참가 

신청해야 한다. 신청 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

웹 주소를 알려준다.

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

우가 담긴‘시니어 생활·건강 가이드북’을 발간

한다.‘소망소사이어티’측은 이 책에 대해“현재 

노년의 정의인 만 65세 메디케어를 받는 시점에

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풍성한 

정보와 함께 담아 낸 노년 총정리 백과사전”이

라고 설명했다.

 

14년 전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소망 소사이어티

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, 소망교실(치매교실) 운

영, 치매환자 가족 지원 모임, 긴급 연락카드 발

급, 시신 기증, 사별 가족 지원 모임, 호스피스 안

내 등을 통해‘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’

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도록 힘써 왔다. 생명살

리기운동도 적극 펼쳐 아프리카의 오지 차드 공

화국에 440여 개가 넘는 우물을 파 원주민들에

게 삶의 희망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.

 

이 책은 오는 9월 배포 예정이다.

▶ 문의: (562) 977-4580

               somang@somanhsociety.org

▲ 영 김 의원이 램지어 교수에게 위안부 관련 논문이 잘못됐

다며 사과를 요구했다. 사진= 트위터(Young Kim) 캡처


